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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1951년 이탈리아 북부 쿠네오에서 생겨났다. 교구사제였던 젊은 

안드레아 가스파리노신부가 제 2차 세계대전(1940-1945)이 끝나고 집 없고 

가족 없는 다섯 명의 소년들을 맞아들이면서 시작했다.  

소년들은 점차 그 수가 늘어갔고, 나중에는 소년마을이라 부르게 된다. 

이 소년들을 돌보기 위해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다음에는 첫 봉헌자 

자매들이 "신부님"과 함께 하였다. 공동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철저히 내맡기면서 살았고, 곧바로 공동체에게 있어 기도의 중요성은 

뚜렷이,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소년들의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들 앞에서 그러했다.  

1959년 2월 11일 계속적인 성체조배의 시작은 공동체에게 핵심이 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부터 공동체는 더욱 가난한 지역에서 끝자리(가장 가난하고 소외된)에 있는 

이들을 섬기려는 원함이 더욱 더 강해졌다. 선교지로 떠나려는 꿈은 1961년 

브라질로 떠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 다음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른 지역에도 다다르게 되었다. 

각 선교의 근본이 되는 두 기둥은 언제나 성체성사를 중점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우정을 맺으면서 그들의 소외와 가난을 나누는 생활이다. 

60년대 중반에 이르러 푸코신부를 알게 되고 그의 기록을 알게 되었을 때, 

공동체는 거기에서 깊은 일치점을 보게 되고 그의 영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선교지로 떠남과 동시에 공동체의 본원은 젊은이들, 가족들, 모든 협조자들에게 

기도와 하느님 말씀을 나누도록 불림을 느꼈다. 1990년 공동체는 

교황청으로부터 “푸코신부의 관상 선교운동”으로 인준 받음으로써 다양한 삶의 

형태 안에서, 공동체의 영성 안에 자신을 재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게 

된다. 

 


